
세계적 설치미술가 엘 아나추이 한국 첫 개인전이 바라캇 서울에서 열린다.

아프리카 현대미술 ‘엘 아나추이’ 개인전

[한강타임즈 황인순 기자] 아프리카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설치작가 엘 아나추이(73)의 한국 첫 개인전
이 11월 26일까지 무료로 열린다.

서울 삼청동 바라캇 서울(Barakat Seoul)은 27일부터 '엘 아나추이: 관용의 토폴로지'전을 개최한다. 2004년 광
주비엔날레에 초청된 적이 있지만 국내 상업화랑에서 개인전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나 출신인 작가는 조각에 대한 전통적 관습과 정의를 거부하는 예술적 실험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다양한 
정치적 역사적 입장을 표방해온 사회 참여적 예술가이기도 하다.

황인순 기자   승인 2017.09.26

버려진 병뚜껑을 이용한 화려한 금속 태피스트리 작업으로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평생공로 황금사자상을 
받았고 오는 10월 18일 회화, 조각, 건축, 음악 및 연극, 영화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예술가에게 선사
하는 제29회 프리미엄 임페리얼 국제 예술상을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에게 명성을 안긴 병뚜껑 작업은 식민지 시대, 서구에 의해 반강제적인 무역 협정에 따라 수입되면서 술병 뚜껑
을 모은 것이 계기가 됐다.



버려진 병뚜껑과 알루미늄 조각을 구리 끈으로 엮어 만든 그의 대표작 금속 태피스트리 작업은 소비와 낭비, 환
경이라는 현대 사회의 문제를 담고 있다. 또한 동시대 아프리카 문화에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서구 문화의 
영향을 은유적으로 지시하며, 아프리카의 후기-식민주의 시대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상기시키기도 한다.

작품은 영국 런던 대영박물관,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 미국 샌프란시스코 드영미술관, 워싱턴 스미스소니언박
물관, 독일 뒤셀도르프의 쿤스트팔라스트박물관 등에 소장돼 있다.

바라캇 서울은 이번 전시에서 엘 아나추이를 아프리카 출신으로 작가를 구분짓던 기존의 예술 분류 체계에서 벗
어나 은유적인 토폴로지(topology)의 개념으로 선보인다. 엘 아나추이의 열린 예술을 살펴볼 수 있게 버려진 병
뚜껑 등 수많은 알루미늄 조각을 이용해 전시장을 ‘구기고 접는’ 변형을 시도했다.

한편 바라캇 서울은 세계 최대의 고대 예술 수집가인 바라캇이 지난해 12월 개관했다. 로스앤젤레스와 런던, 아부
다비에 이어 아시아에 처음으로 개관한 서울 분관이다. 바라캇 갤러리는 15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고대 유
물 갤러리로, 개인 소장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보급 유물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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